
성호전자, 중국 필름콘덴서 공장 증설

필름콘덴서 제조기업인 성호전자(대표 박현남)가 중국 주해시에 2000평의 필름콘덴서 생산공장을 새로 증설

한다.

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주에 따른 것으로 2003년 3월 입주예정이며 2000년 설립된 기존 중국 주해공장을 대

체하게 된다.

성호전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2002년보다 2배가 많은 월 2000만개의 필름콘덴서를 중국현지에서 생산

할 계획이다.

한편, 성호전자는 2002년 3/4분기에 46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140%의 증가율을 기록했고,

3/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11억4000만원을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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